
도로표지판 교체로 시트 수요 증가!
건교부 , 전국 안내지명 종합적인 관리·개선 … 약식 방향표지 신설

동서 또는 남북 방향으로 개설된 간선도로를 안내하는 도로표지판에는 앞으로 노선번호와 함께 방위가 표

시되고 고속도로 진입로(IC)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 유도표지가 신설된다.

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도로표지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, 고속도로 유도표지는 진입로(IC)로부터 반경 1.5

㎞ 이내에 위치한 간선도로 교차로마다 설치토록 했으며, 고속도로 주행 중 운전자가 편리하게 출구를 찾아갈

수 있도록 출구감속 유도표지를 신설해 출구 300ｍ, 200ｍ, 100ｍ 못 미친 지점에 각각 설치토록 했다.

이밖에 적은 예산으로도 필요한 지점에 빠짐없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약식 방향표지를 신설해 군도

이하의 지방도가 분기되는 교차로에 설치토록 했고 도로표지판을 장애물이 가리지 않도록 중앙분리대 등에도

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.

현행 방향표지를 신설하는데는 표지판 1개당 약 700만원이 들어가나 약식 표지는 100만원까지 가격이 낮아

진다.

특별·광역시도 중 주간선도로의 도로표지판 바탕색은 건교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녹색으로 할 수 있게 했

으며, 도료표지의 지주에 용융아연도금을 할 때는 검은 회색은 방청 도색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.

전국적인 도로표지의 개선으로 도로표지판에 사용되는 반사 시트 및 아크릴 합성수지를 취급하는 관련기업

들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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